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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3/4분기 중소기업 및 
가계 자금난 심화 우려

채원영 연구원

 2012년 3/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화기조가 약화될 전망임.

 2012년 3/4분기 국내은행은 중소기업 중 우량업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출 완화 기조를 유지

할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완화 기조가 약화될 전망임.    

 가계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

상됨. 

 이는 중소기업 및 가계 모두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내 은행들이 가계와 중소기업

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임. 

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전망인데 이는 내수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민감업종의 수익성 

악화, 수출여건 악화로 인한 제조업체의 신용위험도 상승 우려 때문임. 

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인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,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

채무상환 능력 저하와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출의 담보력 저하 때문임. 

 반면,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가계일반자금 대출 수요는 증가세가 유지될 

전망이어서 2012년 3/4분기 중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.  

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, 수출둔화 등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창출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운전자금 

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임. 

 가계일반자금 대출수요는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임.  

 (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(2012년 2/4분기 동향 및 3/4분기 전망), 한은, 7/4)


